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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과 사측은 7일 임금협약 갱신에 대한 실무소위원회를 열고 임금인상과 복지기금 출연에 대해 논의했으나 이사회 의결권한이라며 사측이 난색을 표명해 의견의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조합은 단체협약상 명시돼 있는 세전당기순익의 5%의 복지기금을 출연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사측은 SKT주식 스왑으로 발생한 당기순이익은 회사의 노력분이 아니라며 그것까지 출연하기는 무리라고 주장했다. 또한 2003년 매출증가율이 거의 0%에 머물고 있는 현경영환경을 고려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조합은 사상최대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한 현재 출연금을 많이 확보해 놓아야만 앞으로 어려워질 때를 대비할 수 있다며 사측이 전향적인 자세를 요구했다. 

사측은 이동통신회사인 SKT도 지난해 복지기금을 출연을 하지 않았다며 국내 대기업중에서 매년 복지기금을 출연하는 회사는 많지 않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에 조합은 SKT의 경우 1인당 복지기금이 2400만원에 달하고 있는 반면 KT는 550만원에 그치고 있다며 비교대상이 되지 못한다고 반박했다.

반박하기 어려워진 사측은 사외에 1억이상의 기금 출연시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을 의식할 수 밖에 없는 이사들이 부담스러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11시 40분경 뚜렷한 접근은 보지 못한채 원론적인 내용만을 논의하다 복지기금 출연 문제는 다음에 더 논의하기로 하고 정회했다. 

오후에 속개된 실무소위는 임금협약에 대해 논의했으나 사측은 조합의 9.1% 인상요구에 대한 답변보다는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이 높아 투자자들과 이사회가 인건비 축소를 요구하고 있다며 더 이상 올리는 것은 무리라는 답변만을 계속했다.

이에 조합은 2조가 넘는 당기순이익을 내고서도 임금인상불가를 말하는 회사가 도대체 어디 있느냐며 조합원들에게 애사심을 요구하기 이전에 사기를 북돋을 수 있는 방안을 먼저 마련해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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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기순익 최대 그래도 임금인상은 무리?”


사측, 임금실무소위서 매출액 대비 인건비 높다는 주장만 펼쳐





▲조합은 임금실무소위원회에서 복지기금 확충과 임금 9.1%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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